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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prom, LNG 시장진출 눈독
유럽에서 중동과 경쟁 추진 … Spot구매 늘어 탱커 건설도 추진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이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Gazprom 이사회는 다양한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LNG 운반선(탱커)을

통한 가스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극동지역 LNG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러시아 북부와 북극해 사이의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LNG 공장 건설도 타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야말반도와 인근 해역에 25개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매장량은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Gazprom이 가스관이 아닌 탱커를 이용해 가스 판매에 나선 것은 최대 고객인 유럽의 가스 수요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도래 이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4월 유럽의 가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57% 줄어들어 러시아의 가스 생산이 전년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소비국들도 수개월 전에 책정된 고정가격으로 거래되는 가스관 거래 방식보다는 Spot 구매를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 공장은 해저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탱커로 운반하기 위해 가스를 액화하는데 탱커를 이용하면 파이

프라인 방식보다 판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사할린 남부 프리고로도노에 LNG 생산시설을 처음으로 건설하고 2월 가동에 들어갔으며 한국, 일

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LNG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유럽 주요국에 LNG를 공급하는 카타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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